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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와 부여,
답사지에서 전해 온 봄

  봄 학 기   정 기   문 화 유 적 답 사

  지난 3월 28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, 사학과와 몇몇 다

른 과를 포함해 마흔여 명의 학부생들이 정기 답사를 다녀왔

다. 조태섭 · 이기훈 선생님의 인솔로 공주와 부여의 여러 유

적지를 살펴보고, 주요 박물관을 관람하였다.

  연 구 회

연세사학연구회, 

『학림』 43집 발간   우리 과 연세사학연구회

에서 간행하는 공식 학술지 

『學林』의 마흔 세 번째 호

가 지난 3월에 나왔다.

  최근 간행하고 있는 『학

림』은 故 홍순혁 선생님의 

사학과 발전기금을 통해 이

루어지고 있다.

  캠 퍼 스

  학교에서는 영원한 연세의 청년인 윤동주를 기리는 문학동

산을 조성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갔다.

  올해 12월에는 당시 연희전문의 기숙사였던 핀슨관을 완

전히 고쳐 ‘윤동주 기념관’으로 개관할 예정이다. 핀슨관은 

현재 윤동주 기념시비 위쪽의 건물로, 1922년에 지어진 유

서 깊은 건물이다.

윤동주 문학동산 조성,

기념관도 올해 개관하기로

  학 부

19학번 신입생-선생님  대면식

  지난 4월 5일 백주념기념관에서, 올해 우리 과에 막 입학한 

신입생들이 여러 선생님을 만나는 대면식이 있었다. 

  선생님의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, 신입생들이 우리 과에 대

해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.

『학림』은 1950년에 창간호를 냈는데, 제4집(1955년) 이후 오랜 기

간 정간 상태가 이어졌다. 1983년에 제5집이 속간되었고, 지금에 이

르러서는 한 해에 두 번 간행하는 KCI등재후보지로 성장하였다.

＊

추위가 누그러들고 교정에도 꽃이 피었습니다.

학교는 개강을 맞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. 

이번 학기 우리 사학과에서는, 학부생 228명이 열심히(!)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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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로 보는 사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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